
최명규 목사 STP 15기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부흥과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 많은 세미나를 다니며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수 많은 전도 세미나를 다니며 전도에 대한 열의를 가졌지만

모든 일들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할만 하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사를 가는 교인들이 생겨 주저 앉기를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교인들이 이사할 때는 교회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그들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저의 소망과 희망은 교회 성장과 부흥이었습니다.

때문에 성장이 없는 교회를 볼 때 감사 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따랐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열심히 설교 했는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좌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낙심하며 이후의 일들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을까? 교회를 접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노회에 한 목사님의 소개로 STP 세미나에 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휴식도 취하고 생각도 정리할 시간을 가지려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미나를 다녀봤기에 특별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간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자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세미나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자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자가 아니였다 라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목회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설교하고 목회했다라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목회가 죽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STP 정규과정에 등록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설교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설교하기에 강단에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한자가 아니라 부요한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목사에서 성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